
파생금융상품 거래 급증 

1분기 1경 4380조 규모 
작년보다 11.4%나 늘어  

 

국내 금융회사의 파생금융상품 거래가 크게 

늘어나 올 1분기의 거래 규모가 무려 

1경 4380조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파생금융상품이란 통화와 주식 등 자산가치 

변동에 따라 돈을 벌거나 위험을 막는 

금융상품으로, 선물 옵션 스와프거래 등을 

포함하는 말이다. 위험을 피하려는 거래이기도 

하지만 일부 상품은 ‘돈놓고 돈먹기식’의 

투기적인 면이 매우 강하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분기 국내 소재 

금융회사의 파생금융상품 거래 규모는 

1경 4380조원으로, 거래 잔액은 3068조원에 이르렀다. 지난해 1분기보다 각각 

1472조원(11.4%), 1082조원(54.5%) 늘어난 규모다.  

금융회사는 이 과정에서 3959억원의 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4억원(12.9%) 늘어난 액수다. 은행의 이익은 2827억원에 이르렀으며 증권사는 

1132억원을 벌어들였다.  

파생금융상품 가운데 예측을 바탕으로 현 시점에서 미래의 가격을 결정해서 거래하는 

선물거래 중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한 통화선도 거래는 1076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8% 늘었다.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피하려는 이자율스와프 거래 잔액은 

1477조원으로 72.3% 급증했다.  

국내 금융회사의 장외 파생상품 잔액(3월 기준)은 3조 1650억달러(2978조원)로, 미국 

131조 4980억달러의 2.4%, 일본 18조 9710억달러의 16.7% 수준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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